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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군은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운용된다는 측면에서 위기 발생 시 외부공중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게 대처한
다. 하지만 군 조직은 다른 여타 조직과 다르게 내부공중인 장병이 군 복무를 통해 군을 체험하고 전역 후 
조직을 평가하는 외부공중이 된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군의 위기상황 관리 측면에서 내부공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고려해 SNS에서 전달되는 위기관리 메시지 형태(디지털이미지 메
시지 vs.텍스트 메시지)가  장병들의 군 조직의 위기에 대한 인식, 메시지 수용도, 그리고 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디지털이미지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이 텍스트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
보다 군의 위기대응 메시지를 수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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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litary respond well to external publics in the event of a crisis int that they are operated based 
on the trust of the people. Unlike other organizations, however, the Korean military has the 
distinctiveness that soldiers experience military life as internal public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after serving in the army, they become those who evaluate the military as external public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what would be effect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in terms of 
communicating with active-duty soldiers. Given that active-duty soldiers are accustomed to using SNS 
these days,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message forms (digital image vs. text) affect the perception 
of the military in crisis, acceptance of the given message, and attitude toward the military. Our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image-based messages are more likely to increase levels of message acceptance 
than text-based messages.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practical implications on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managing the military in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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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이를 위해 국방정
책, 군사 및 작전활동에 대한 PR활동과 위기관리 커뮤
니케이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과거 군사
보안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이었던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한 정보를 적
시·적절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는 물론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과 소통
하는 군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2].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서 국민, 즉 외부공중과 소통에 집중하다 보니 군 조직
의 내부공중을 대상으로 한 PR활동과 위기커뮤니케이
션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편이다. 특히 군 조직의 위
기상황 발생 시 ‘조작과 은폐’라는 프레임을 피하기 위
해 외부공중들에게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
니 정작 위기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부공
중, 즉 장병들은 관련 정보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군 조직 내부공중의 대다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이다. 이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군복 입은 민주
시민’으로서 의무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 일반국민, 
즉 군 조직의 외부공중이 된다. 전역 후 장병들은 군 조
직에서의 직접경험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획득한 간
접경험을 바탕으로 군 조직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군은 내·외부 공중이 
비교적 엄격히 구분되는 여타 조직과 다르게 단기간에 
내부공중이 외부공중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군 조직의 내부공중에 대한 소통은 여타 조직
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조직 내부
에서 소통의 부재는 조직 내 비리사건과 각종 안전사고 
등 조직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3]. 
이러한 경험에 기반한 군 장병들의 조직에 대한 인식은 
전역 후 외부 공중의 조직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칠 수 있다. 군 위기 관련 언론보도 시 네티즌의 
댓글 중 상당수가 작성자의 군 복무 경험을 근거로 이
슈를 판단 및 평가하는 현상을 살펴보면 장병들이 내부

공중으로써 군 조직의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
보는 것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과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유년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일
명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고 불리는 ‘Z세
대’이다. 이들은 하루 3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고, 
92%는 핸드폰을, 83%는 페이스북 계정을 소유하고 있
다. 또한 기존 세대보다 정보에 대한 반응속도가 빠르
고 텍스트보다 이미지에 주목하며 SNS 상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기존 세대보다 상호작
용에 매우 익숙하다[4]. 

군은 이러한 장병들의 세대적 특성을 고려해 예전부
터 병영 내 ‘사이버 지식방’을 설치하고 수신전용 핸드
폰을 도입하는 등 장병들의 대외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
으며 최근에는 일과 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1. 군 조직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
에 따른 장병들의 세대적 특성을 이해하고 내부공중인 
장병들과 효과적인 소통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군 조직에서 위기 발생 시 ‘디지털 네이티
브’라고 불리는 내부공중, 즉 장병들의 세대적 특성을 
고려한 위기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
로 SNS의 메시지 형태가 장병들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SNS를 활용한 효과적인 위기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실
무적 함의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군의 내부공중을 대상으로 한 위기커
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내부공중인 장병들의 
세대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장병들의 위기 인식을 관리
하는데 효과적인 메시지 형태는 무엇인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실제로 메시지 형태에 따라 
장병들이 느끼는 군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해 밝히고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함
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1 19년 7월 1일 국방부는 병사 복지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과 개인 휴대전화 사용 등
을 전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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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내부공중과 위기커뮤니케이션
위기커뮤니케이션, PR(public relations) 등의 분야

에서는 공중(public)을 조직에 어떤 형태로도 관여하는 
집단이나 개인으로 지칭하며 크게 외부공중(external 
public)과 내부공중(internal public)으로 구분한다
[5]. 군에서 외부공중은 군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
지는 않지만 군 조직의 운용과 정책추진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군의 다양한 활동과 사건사고 등으로부터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 정부, 언론기관, 일반국민 
등이 포함된다. 내부공중은 군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으로서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등 조
직의 실체를 공유하는 이들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다수의 위기커뮤니케이션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외부공중을 대상으로 위기 극복을 위
한 메시지 소구방식, 책임귀인 등을 변인으로 한 커뮤
니케이션 전략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위기커뮤
니케이션 분야에서는 내부공중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기업과 관공서 등 조직이 
위기에 처하면 외부로부터 조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내
부공중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3]. 특히 군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운
용된다는 측면에서 위기 발생 시 외부공중의 반응과 그
에 대한 대처에 매우 민감하게 대처하는 반면, 내부공
중을 위한 위기 커뮤니케이션에는 현실적으로 둔감한 
편이다. 

위기는 통상 실용적인 의미에서 ‘높은 수준의 불확실
성을 유발하며 조직의 존립 목표를 위협한다고 여겨지
는 일련의 구체적이면서 예기치 않은 비일상적인 사건’
으로 정의된다[6]. 위기상황은 각 조직의 특성이 반영되
기 때문에[7] 군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상황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다. 군에서는 적의 도발과 같은 군사적 위
기부터 병영 내 가혹행위, 군납 비리 등과 같은 일반적 
위기를 포함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군은 군사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에 대
한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8]. 하지만 군의 위기상
황은 심각성과 통제성의 정도에 따라 4가지 위기 유형

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에 따라 군 내부공
중의 군 조직에 대한 위기책임 지각이 달라질 수 있다
[8]. 따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군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
하다.   

군은 위기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취
재를 지원하거나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조
치를 취한다. 아울러 언론보도를 모니터 하며 오․왜곡보
도에 대응하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서 군의 입
장과 정책방향, 위기재발방지 대책 등을 홍보한다[1]. 
그러나 정작 위기상황과 심적․물리적으로 밀접한 관계
에 있는 내부공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고
민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공중이 인식하는 조직의 위기책임을 높게 지
각할수록 조직명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
다[9]. 또한 조직 위기의 반복적 발생이 조직의 위기책
임과 명성에 대한 지각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군 조직은 다른 
여타 조직과 다르게 내부공중이 일정기간의 병역을 통
해 군을 체험하고 전역 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외부공
중으로서 조직을 평가하게 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또한 단발적이기 보다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위기상
황이 많다[8]. 이러한 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군의 위
기 상황에서 내부공중을 대상으로 한 위기커뮤니케이
션은 군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명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내부공중을 대상
으로 하는 군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 전략에 대
한 연구는 향후 군의 공보업무 발전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메시지 형태
어떤 조직이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외적인 커뮤

니케이션을 시도하며 그 형태는 크게 언론을 통한 퍼블
리시티와 광고로 구분된다. 미디어에 기사형태로 게재
되는 퍼블리시티는 언론이라는 3자에 의한 객관적 기
술에 의해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여주며 광고 또는 광고
와 기사형태를 결합한 애드버토리얼 형태는 단시간 내
에 인지를 향상시켜 준다[11]. 또한 메시지의 형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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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요소와 텍스트 요소로 나누어지는데 시각적 요소
는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를 함축된 이미지로 전달하
고 텍스트 요소는 대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각각의 요소는 대상에 대
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12]. 이과 같은 메시지 형태
의 차이는 수용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조
직에 대한 평판에도 영향을 미친다[13].

교육학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발달, 세대 특성의 변화
에 따라 정형적인 텍스트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난 비주
얼 적인 요소에 방점을 둔 교육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
다[14]. 예를 들어 고등학교 물리수업에서 인포그래픽
을 활용한 결과,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고 과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15]. 또
한 인포그래픽을 적용한 스마트 교육이 가독성, 인지성, 
주목성, 만족도, 몰입도와 같은 학습효과요인과 학업성
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처럼 디지털이미지를 활용한 시각자료인 인포그래픽
(infographic)등은 정보를 시각화하여 메시지를 간결
하게 전달해주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7].

최근에는 언론 매체도 독자들에게 정보를 효과적으
로 전달하기 위해 인포그래픽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방부를 비롯한 관공서에서도 정책을 홍보하거나 위
기발생시 소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SNS를 통
해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디지털이미지로 제작된 된 
홍보자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공유하고 있다. 시각언
어로 표현되는 비주얼내러티브는 정보들이 유기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 형태로 인식될 수 있다[18]. 

위에서 논의한 메시지 형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메시지 형태는 수용자의 
조직 및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제공되는 정보에 대
한 이해와 학습효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텍스트 보다 디지털이미지에 먼저 주목하는 ‘Z
세대’에게는 그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기발생시 군 조직이 SNS
를 통해 제공하는 위기커뮤니케이의 메시지 형태가 내
부공중들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
다. 

가설 1: 디지털이미지 메시지에 노출된 그룹이 텍스
트 메시지에 노출된 그룹에 비해 위기에 대한 더 낮은 
인식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디지털이미지 메시지에 노출된 그룹이 텍스
트 메시지에 노출된 그룹보다 군이 발표한 메시지에 대
해 더 높은 수용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디지털이미지 메시지에 노출된 그룹이 텍스
트 메시지에 노출된 그룹보다 군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실험설계
본 연구는 군 조직의 위기 대응을 위한 메시지 형태

가 군 내부공중인 장병들의 위기에 대한 인식, 메시지
에 대한 수용도, 그리고 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력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은 실험을 설계하였다. 

위기발생 메시지
(某 매체 중부전선 최전방 GP경계 작전 논란 보도)

구  분 텍스트 디지털 이미지
실험대상 집단 A 집단 B

· 위기에 대한 인식
· 메시지에 대한 수용도
· 군에 대한 태도

그림 1. 실험연구모형

실험에서는 ‘최전방 GP경계 작전 논란’에 대한 군 조
직의 대응 메시지를 조작했으며(디지털이미지 메시지 
vs. 텍스트 메시지) 해당 이슈와 관련성이 높은 전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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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대에서 1년 이상 복무한 장병 100명을 모집했다. 
가설 1, 2, 3번을 검증하기 위해 표본을 무작위로 배치
했다. 무선할당(random assignment)을 통해 5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다를 수 있는 속성을 동일
해지도록 통제하고자 했다. 한 대대에서 모집했기 때문
에 임무의 성격은 동일하지만 장장병들의 계급과 근무
기간에 따라 메시지에 대한 관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두 집단간 장병들의 계급과 근무기간
의 차이가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의 평
균적인 계급과 근무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집단 모두 평균적
으로 15-17개월 정도 근무한 장병으로 상병 또는 병장
의 계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명으로 이루어진 두 집단 모두 위기발생 메시지를 
읽도록 한 후에 한 집단은 디지털이미지 메시지를 다른 
집단는 텍스트 메시지를 읽도록 요청했다. 즉 메시지의 
형태가 상이한 2개의 자극물을 읽도록 요청한 후 위기
에 대한 인식, 메시지에 대한 수용도, 그리고 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자극물 개발
1.1 위기발생 메시지
군의 최전방 GP‧GOP 경계작전은 적의 침투 등 군사

적 도발을 조기에 경고하고 억제하는 필수적인 작전이
다. 과거부터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군사격언이 전
해 내려오는 만큼 경계작전 자체가 갖는 군사적 의미는 
매우 크며 이에 따른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다. 지난 
’12년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발생 시 ‘은폐, 축소, 허
위’ 등의 논란이 확산되어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
를 하고 사단장 등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벌 조치를 
취한 것만 봐도 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후에도 이
른바 ‘북한군 GP 귀순벨 훼손 후 도주(2014)’, ‘숙박귀
순(2015)’, ‘북한군 GP 목함지뢰 도발(2015)’ 등 최전
방 경계작전에 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고 이때마다 군
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사
기가 실추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 작전 중에서 가장 큰 위기로 

인식될 수 있는 최전방 경계작전 논란과 관련하여 최근 
某 매체의 ‘[단독] 귀순 북한군 소리지르고 철책 쳤는
데… 철책 넘을 때까지 몰랐다는 軍’ 위기 상황에 대한 
가상의 메시지를 만들어 조직 내 내부공중인 장병들이 
위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2. 위기상황발생 메시지

1.2 메시지 형태
메시지의 형태는 텍스트와 디지털이미지로 구분했다.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국방부의 메시지를 페이스북 게
시물로 제시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수용자에게 전달하
는 메시지의 내용은 일치하지만2 게시물을 두 가지 형
태로 조작했다. 텍스트만 포함한 게시물과 카드뉴스와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이미지와 텍스트를 포함한 게시
물을 제작했다. 

2. 종속변인의 측정
위기인식은 내부 공중인 장병들이 위기를 어떻게 인

식했는가를 의미한다. 장병들이 위기에 대한 인식을 측
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 항목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했다[19]. 

장병들의 메시지에 대한 수용도는 메시지의 신뢰성

2 국방부는 실제 언론 보도 이후 언론에 제공된 보도자료 내용을 
페이스북에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게시물로 탑재하였으며, SNS 
상에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카드뉴스 형식 차용해 디지털이미
지 형식으로 메시지를 만들어 추가로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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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메시지의 설득성 차원으로 측정하였으며 Hallahan 
(1999), 김소연‧성민정, 유종숙의 기존연구의 항목을 차
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20]. 

또한 장병들의 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위기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조직과 기업에 대한 태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측정항목을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였다[21]. 

종속 변인인 위기인식, 메시지 수용도, 군에 대한 태

도는  각 각  5개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장병들은 모든 측정 항목에 대해 자신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
지의 5점 척도로 응답했다. 

종속
변인 측정 문항 신뢰도

위기
인식

이 사건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α=.69
이 사건은 군의 책임이 매우 크다. 

군은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군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번 위기는 국민의 기대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메시지
수용도

군이 발표한 메시지의 내용을 믿을 수 있다. 

α=.89
군이 발표한 메시지의 내용이 공감을 준다. 
군이 발표한 메시지 내용이 확신을 준다. 
군이 발표한 메시지의 내용이 설득적이다. 
군이 발표한 메시지의 내용이 객관적이다. 

군에 
대한 
태도

군 조직에 신뢰가 간다.

α=.91
군 조직의 일원임이 자랑스럽다.

군은 바람직한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군은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군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다. 

표 1. 종속변인 측정문항 및 신뢰도

3. 분석 방법 
메시지 형태가 장병들의 위기인식, 메시지 수용도, 군

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
는 SPSS 버전 25를 활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 분석을 
실시해  두 집단 간 종속변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메시지형태와 장병들의 위기인식
가설 1은 메시지의 형태에 따라 장병들의 위기 인식

에 미치는 효과를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디지털이미지 
메시지를 본 장병들의 위기인식이 평균은 2.96, 텍스트 
메시지를 본 장병들의 평균은 3.04로 디지털이미지 메
시지를 본 집단에서 위기인식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
다. 그러나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두 집단
의 위기인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즉 두 메시지 형태에 따라 장병들의 위기

그림 3. 디지털이미지 메시지 형태

그림 4. 텍스트 메시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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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메시지형태 N M SD

위기 
인식

디지털이미지 50 2.96 0.08

텍스트 50 3.04 0.10

t(p) -.621(0.536)

표 2. 메시지 형태에 따른 장병들의 위기인식

p*<0.1,   p**<0.05,   p***<0.01    

2. 메시지형태와 메시지수용도
가설 2는 메시지의 형태에 따라 장병들의 메시지 수

용도에 미치는 효과를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디지털이
미지 메시지를 본 장병들의 메시지에 대한 수용도 평균
은 3.19로 텍스트 메시지를 본 장병들의 메시지에 대한 
수용도 평균 2.85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분 메시지형태 N M SD

메시지 
수용도

디지털이미지 50 3.19 0.09

텍스트 50 2.85 0.11

t(p) 2.411(0.018)**

표 3. 메시지 형태에 따른 장병들의 메시지 수용도

p*<0.1,   p**<0.05,   p***<0.01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두 집단의 메시지 
수용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t(98)=2.41, p<0.05). 메시지 형태에 따라 메시
지에 대한 수용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메시지형태와 군에 대한 태도
가설 3은 메시지의 형태가 장병들의 군에 대한 태도

에 미치는 효과를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디지털이미지 
메시지를 본 장병들의 군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3.45, 
텍스트 메시지를 본 장병들의 평균은 3.16으로 디지털
이미지 메시지를 본 집단에서 군에 대한 태도가 더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두 집단의 군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메시지형태 N M SD

군에 대한 
태도

디지털이미지 50 3.45 0.11

텍스트 50 3.16 0.12

t(p) 1.71(0.397)

표 4. 메시지 형태에 따른 군에 대한 태도 

p*<0.1,   p**<0.05,   p***<0.01    

Ⅳ. 결론

본 연구는 메시지의 형태(이미지, 텍스트)에 따라 군 
조직의 내부공중인 장병들의 위기인식과 메시지 수용
도, 조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살
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이미지 메시지에 노출된 장병들이 텍스
트에 노출된 장병들보다 낮은 위기인식을 보여줄 것이
라는 가설 1은 기각되었다. 두 집단의 위기인식에 대한 
평균은 텍스트 이미지에 노출된 장병들이 텍스트에 노
출된 장병들의 위기인식 보다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
미하지 않았다. 이는 실험상황을 통해 장병들이 위기를 
인식한 후 제시된 위기대응 메시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위기에 대한 단
순한 일회성 대응 메시지로는 그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메시지 형태에 따른 장병들의 메시지 수용도 
차이는 유의미하게 검증되어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즉 
장병들이 위기를 인식한 이후 노출된 군의 위기대응 메
시지의 형태에 따라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에서 장병들은 디지털이미지
로 제작된 위기 대응메시지에 대해 높은 수용도를 보였
는데 이는 이론적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디지털 네
이티브’ 세대의 특성으로 텍스트 보다는 이미지가 보여
주는 내용을 보다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셋째, 가설 3을 통해 확인한 메시지의 형태에 따른 
군 조직에 대한 장병들의 태도는 유의미한 결과가 검증
되지 않았다. 이는 장병들의 군에 대한 태도는 병영생
활 속에서 얻는 직접경험과 언론과 대외활동 등 간접경
험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형성되는 것으로 위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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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대응메시지로는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군에 대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군의 위기상황 발생 시 단순 
일회성의 대응메시지가 아닌 상황 전반에 걸쳐 시의 적
절한 위기대응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장병들
의 세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텍스트 보다는 이해하고 받
아들이기 쉬운 이미지로 구성된 위기대응 메시지를 제
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병들이 디
지털이미지메시지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고려해 장병들의 정신전력교육에도 디지털 이미
지를 활용한 교육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장병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의 첫 단계인 웹 네이티브
를 넘어서 앱네이티브 세대로 부상함에 따라 스마트폰 
등을 군 내에서 사용하는 전에 없던 군 문화가 형성되
고 있다. 이를 고려해 위기발생시 내부공중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맞춤형 위기대응 메시지를 
개발하고 위기인식이나 군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후속연구를 확장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군에서 발생한 위기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메시지의 형태에 따른 장병들의 위기인식, 메시지 수용
도, 군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100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실험모델을 구성하고 통제된 환
경에서 실험연구를 했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첫째, 위기상황을 인식하게 한 후 곧 이어 일회성의 
위기 대응메시지만을 부여하다보니 메시지 형태에 따
른 위기인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후
속연구에서는 위기에 대한 대응 메시지를 3회 또는 그 
이상으로 하 일정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장병들의 위기
인식이 변화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험에서 제시되는 자극물의 실재감을 높일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상황을 신문이라는 매체
를 통해 인식하도록 하는데 그쳤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휘관의 위기상황 설명 등
을 추가해 자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가자들
을 실제로 SNS에 접속하도록 요청해 메시지의 실재감

을 높여 자극에 대한 효과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
다.  

끝으로 조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SNS 상호작용성
이나 이슈 관여도 등 보다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실
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을 장병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초급간부를 대
상으로 확장해 본 연구의 실험 결과가 군 내부공중을 
대상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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